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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 가지 사례 

 

"옛날 어떤 새가 날아와 노(魯) 나라의 교외에 머물렀다. 왕은 매우 기뻐서 소, 돼지, 양을 갖

추어 대접하고, 구소(九韶)의 음악을 연주하여 새를 즐겁게 해 주었다. 그러나 새는 오히려 걱

정하고 슬퍼하여 눈이 어지러워져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." 

 

?莊子? ?達生?의 한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. 타자를 동일화하여 내부화하는 것, 그럼으로써 

타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타자를 파괴하는 행위 외의 것이 아니다. 내부화를 통한 하

나-되기는 남을 나에게 복속시키는 나-되기이다. 거기에는 남-되기가 없다. 평화와 하나-됨을 

이야기하지만, 정복과 지배가 있을 뿐이다. 타자성, 외부성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

것, 이것이 타자의 사유, 바깥의 사유로서의 현대 사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... 

 

일자와 일의성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. 일자는 타자들을 그 안에 용해시켜 타자성을 

해소시키는 동일성이다. 이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일자가 해체된 것은 다와 운동의 구제 이전

에 타자성의 구제라고도 할 수 있다. 일의성은 그 반대이다. 그것은 타자성, 바깥, 차이화를 구

제하기 위한 사유이다. 일의성이라는 평등 위에서 무수한 차이들과 바깥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. 

바디우가 들뢰즈 비판에서 착각한 것은 일자와 일의성을 같은 것으로 본 점이다.  

 

장자의 제동(齊同)도 마찬가지이다. 제동은 일자의 사유가 아니라 일의성의 사유이다. 만물의 

有는 無의 일의성, 無의 평등 위에서 성립한다. 미꾸라지에게는 요통이 없다. 짐승들은 미인을 

보고 도망간다. 그것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세계관이다. 제동은 그 상대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하

는 일의성이다. 

―이정우의 □[철학단상 1] 일자, 일의성, 제동(齊同)□에서 

 

* 인류학의 예 

1) 무엇이 이들을 지배하는가? 

2) 어떻게 사는가? 

 

3. 도가의 해체적 사유 

 

―해체(de-construction)를 위한 구성(construction)의 전제: 유가(仁義)에 대한 도가(齊物) 

 

―有가 나타남이라면 無는 숨음이다 → 백지 위에 그림 그리기(이중성), 발자국 주변의 無(근거  



아닌 근거) 

 

(3교시) 

 

―道의 이중성(生/死)과 사실성(구체적 사실성): 범주론적 사실(선택적, 획일적 방식)이 아닌 실

존론적 사실(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)⇒□자연□, □무위□와 연결  

 

* 무위의 개념 

①제왕과 신하의 역학관계를 표시(제왕의 행동방식-법가적 개념) 

②양신(養神)-생명력의 근원. 내 몸을 단련하고 생명력을 얻는다. 

③장자, 無爲而治者(무위이치자)-제왕의 덕에 의해 말하지 않아도 신하들이 교화(敎化)가 될 것

이다.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. (덕화의 무위. 유가적 무위) 

→ 위진시대, ③에 가까운 개념  

 

 


